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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나고야 AG 선발전 우승…첫 ⾦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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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높이뛰기 우상혁. (사진=대한육상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출전권

을 따냈다.

우상혁은 11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0회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27로 우승했다.

이로써 이 대회에 걸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우상혁은 1차 시기에 2m15를 가볍게 넘은 뒤 2m21까지 성공하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그리고 2m27을 두 번째 시도에서 뛰어넘었다.

우상혁이 올 시즌 실외 대회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8일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한 2026 세계육상연맹 실내 투어 실버 후스토페체 높이뛰기 대회에선 4위(2m25)에 올랐고,

2월25일 인도어 투어 실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 높이뛰기 대회는 동메달(2m30)을 목에 걸었다.

이어 3월21일 세계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선 공동 3위(2m26)를 차지했다.



이달 초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즌 첫 실외 국제대회 왓 그래비티 챌린지와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할 예정

이었으나, 중동 전쟁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남자 해머던지기에선 이윤철(음성군청)이 6m68로 우승해 7회 연속 아시안게임 출전에 성공했다.

[서울=뉴시스]높이뛰기 우상혁. (사진=대한육상연맹 제공)

여자 100m 결선에선 김주하(시흥시청)가 11초66으로 우승했다.

하지만 뒤 바람이 초속 2.1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육상 100m는 바람이 초속 2.0m를 초과하면 비공인 기

록으로 처리된다.

여자 100m 한국 기록은 1994년 이영숙의 11초49다.

이 대회 남자 100m 준결선에선 이재성(광주광역시청)이 10초23으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은 2위(10초28),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은 3위(10초30)으로 결선에 올랐다.

이 종목 결선은 12일 열린다.

대한육상연맹은 이 대회 이후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거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최종 선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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